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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꽂힌 말

핥馨!빪빪빪 닳벎顥‘蟲

사랑과 관계에 좌절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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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함이 전해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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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de F Ins!de Female, inside Feminist
의 줄임말로 IF가 힘겨운 여성의 삶 속으로 들

어가나를 들여다보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나
누지는 오! 미 입 니 다.

표지사진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길상사 봄볕 맞으며 영춘화 길게 내려뜨린

담장아래 서로 기댄 채 따뜻함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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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날기를 누군들 마다하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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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 흘날리는 영혼의 자유를 상상해 봐-제1회 비혼여성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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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죽어서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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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이의 여의도 생활기 , 안티 속에 사랑이 씩트다 , ‘히스테리아’를 통해 만난 사람들 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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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히스테리아) 관람평

o!프외 새로운 스피렷올 소개합니다.
Second Life Project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삶홱 비싱루틀 찮논 우훽틀 위하여,, 며느리, 아내,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강요받

아왔던 나의 존재가 어쩌면 이리도 주눅 들어 아파했을까? 어쩌면 이리도 외로워했

을까? 그런 삶으로부터 훼손되고 아파서 치유하고 싶었던 나, 나의 삶에 솔직해질

수 없었던 ‘나’를 이제 버립니다.

虛로지 빡로‘투뼈 플빨;헒뻑파“ 잊었던 ‘나'를 발견히고 내게 오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은 다시 스스로에게 향하는 출발과 같습니다. 목소리로, 몸으로, 카

메라 앵글로, 소리로 드러내며 내안으l L듣 발견함과 동시에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

지로 나를 치유하고 내안의 영성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며짧추뷕 염섈튁 힘오§훨 밥나찮니패., 삐걱거렸던 나의 삶에 한과 살풀이를 끝내고

기와 끼와 낑으로 나를 다시 살찌웁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온전한 나는 이 길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 소통히고 구원합니다.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설렘으로 가장 아름

다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주

의 문화창조자로 거듭납니다.


